
시간 섭외 담당 준비 상황

추모 공연1 18:30~18:35
난다 

(해금연주)
조례본부 섭외완료

학교폭력 희생자 

증언 3인
18:35~18:50

매미,쥬리,

수수

성소수자 

공동행동
섭외완료

추도사 18:50~19:00
낭독:임보라 목사

작성:쥬리

성소수자 

공동행동

섭외 완료 / 

추도사 작성 중

추모 공연2 19:00~19:15 민중가수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생인권조례 

상황 공유
19:15~19:20 사회자 조례본부 준비 중

규탄발언1 19:20~19:25
시의회 측 인사

섭외 중

성소수자 

공동행동

규탄발언2 19:25~19:30 홍세화 님 조례본부 섭외완료

규탄발언3 19:30~19:35
곽노현 공대위 측 

인사
조례본부 섭외완료

규탄발언4 19:35~19:40 청소년 활동가 조례본부 섭외완료

집회 마무리 19:40~20:00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기획안)

-학교폭력 희생자 추모와 학생인권조례 시행촉구 집회

 얼마 전 일어난 대구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이 뜨거운 교육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 간의 권력관계에서 비롯한 폭력 역시,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

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사회에 공론화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필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오랜 기간 학교 현장은 감시와 통제로 얼어붙어 있었고, 그 

안에서도 학교폭력은 존재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기성교육체제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

점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대안은 그동안 기성교육

체제에서 누락된 인권과 민주주의가 교육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포문을 여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다. 그러나 이대영 부교육감과 교과부는 이러한 시

류와 함께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하였다. 가장 학생 간의 폭력의 근본적인 

대안이며 교육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드리지 않는 부교육감

의 재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이다. 하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

울본부와 성소수자 공동행동, 곽노현 공동대책위원회 이 세 개 단체는 오는 16일 광화문 원

표공원 앞에서 “죽음의 학교를 넘어서 인권의 학교로” 집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세부 일정 및 준비상황 



퍼포먼스

-준비 할 것

1.집회신고 : 조례본부 

2.웹자보 : 성소수자 공동행동

3.음향 및 조명 : 문화연대 

4.부스 (가판대, 국화꽃, 전시물 등)  : 조례본부

5.현수막 거치대 : 진보신당 서울시당 

6.무대 현수막 : 조례본부

7.촛불 : 조례본부 

8.보도자료 및 취재요청서  : 조례본부

9.홍보 : 페이스북 및 트위터, 운동단체 홍보, 문자 홍보등 다 같이. 준비단위 소속단체 연

락. 청소년 서명 연락처로 문자 돌리기.

10.차량 : 진보신당 서울시당 차량 이용 

 : 검은빛 & 혜원 (조례본부 청소년 활동가)

-목표인원 : 200명 내외

-부스행사 안내

 국화꽃과 추모 게시판을 준비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학교폭력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게 한

다. 희생자들의 유서와 언론기사를 전시하여 함께 읽어볼 수 있게 한다.

-퍼포먼스 안내

집회참가자들이 집회 종료 이후 함께 국화꽃을 들고 교과부나 시의회로 이동해 꽃을 내려놓

고 오는 형식의 퍼포먼스 예상 중.  

일시 : 2012년 1월 16일 18:30~20:00 (1시간 30분 진행 예상)

장소 : 광화문 원표공원 (동화면세점 옆)

주최 :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곽노현 공대위


